
남녀노소부담없는새별오름 따라비오름 정물오름

굼부리둘레 2㎞산굼부리난 온대식물군락볼거리

제주오름가을억새장관

제주
먼옛날친구인억새와달뿌리

풀,갈대셋이살기좋은곳을찾

아길을떠났다. 서로춤을추며

가다보니어느새산마루.산마루

에는바람이세어달뿌리풀과갈

대는서있기도힘겨웠지만잎이뿌리쪽에나있는

억새는견딜만했다.

억새는와, 시원하고경치가좋네. 사방이탁트

여한눈에보이니난여기살래하면서그곳에자

리를잡았다.

달뿌리풀과 갈대는 우린 추워서 산 위는 싫어.

낮은곳으로갈테야 하고는억새와헤어져산아

래로내려가다개울을만났다.

때마침 물 위에 비친 달에 반한 달뿌리풀은 난

여기가좋아. 여기서달그림자를보면서살거야.

하고그곳에뿌리를내렸다.

갈대가개울가를둘러보더니, 둘이살기엔좁다

며 달뿌리풀과 작별하고 더 아래쪽으로 내려가는

데,그만바다에막혀더갈수없게되자갈대는강

가에자리잡았다.

억새는강인함의상징이다. 그어떤농작물이나

나무가자라지못하는거친곳에서도억새는뿌리

는내리고잘자란다.제주의중산간어디에서도쉽

게볼수있는억새는척박한제주의상징이다.

가을이면제주의산야는억새의은빛물결로장관

을이룬다. 제주를은빛으로물들인억새의물결을

보기위해많은관광객의발걸음이끊이지않는다.

111년만에기록적인무더위를기록했던더위가

물러가고이제가을이다. 이가을억새의은빛물결

에무더위에지친심신을맡겨재충전하는것도좋

을듯싶다.

가을억새구경하기좋은몇곳을소개한다.

◇새별오름=많은관광객들이찾는대표적인억

새명소다.물론입장료는없다.대한민국대표축제

인제주들불축제가열리는곳이기도하다.

가을이면산체전면이은빛물결로일렁이며장

관을연출한다.

제주시와서귀포시를잇는평화로인근에위치해

있어그어느곳에서도차량과대중교통을이용해

쉽게찾을수있다.

도로에서보는오름전체를뒤덮은은빛억새와

유연한 능선과 파란 가을 하늘, 보는 이로 하여금

절로감탄을자아내게한다.

어른키보다큰억새숲사이로탐방로가잘조성

돼 있어 남녀노소 어렵지 않게 정상에 오를 수 있

다. 등산에서하산까지의시간은 1시간도채걸리

지않는다.

정상에 서 있으면 마치 은빛 바다 위에 떠 있는

느낌이다. 그리고멀리한라산을비롯해주변의많

은오름과비양도,차귀도,제주바다까지한눈에들

어온다.특히해질무렵에는비양도뒤로넘어가는

일몰도감동적이다.

고려 공민왕 23년(1374년)에 목호(牧胡제주

목마장을 관리하는 몽골 관리)의 난이 일어나자,

최영장군이토벌군을이끌고한림읍명월포에상

륙, 이곳새별오름에진영을구축해목호군을섬멸

하기도했던곳이다.

◇따라비오름= 서귀포시표선면가시리에자리

한따라비오름은 오름의여왕이라는별칭이있을

만큼그아름다움을자랑한다.이오름역시가을이

면오름전체가억새의은빛물결이출렁인다.

제주 오름은 굼부리가 하나 있는 원뿔형이거나

한쪽으로터진말굽형이대부분이다.

하지만따라비오름은3개의굼부리가있는것이

가장 큰 특징이다. 크고 작은 여러 개의 봉우리가

매끄러운등성이로연결되어한산체를이루며이

곳에서억새가가을햇살과바람에은빛물결을이

룬다.

산체좌우탐방로에나무계단과야자수매트가설

치돼있고정상까지의소요시간도20분남짓으로누

구나어렵지않게정상에오를수있다.

◇대록산(大鹿山큰사슴이오름)=따라비오름이

웃한곳에대록산이있다. 이오름탐방로주변역

시억새물결이다.

특히정상을향하는탐방로보다는오름에오르기

전, 오름 주변 수 만㎡의 드넓은 대지는 가을이면

그야말로은빛바다를이룬다.

드넓게펼쳐진억새평원에햇살이쏟아지면눈이

부실정도의 장관이 펼쳐진다. 굳이 힘들게 오름을

오르지않아도억새장관을감상하기에그만이다.

따라비오름과 대록산은 갑마장길이라 불리는

산책로와연결돼있어두곳의억새장관을한번에

볼수있다.

◇산굼부리=제주억새하면관광객들에게가장

먼저떠올리는장소가바로산굼부리일것이다.

산굼부리는 다른 오름들에 비해 높지도는 않고

산세도험하지않지만대형굼부리를지닌오름이

다.마치몸뚱이는없고아가리만있는기이한기생

화산이다.

굼부리의둘레는무려 2㎞에,그깊이는 132m에

달한다.

억새하나로제주의대표적인관광명소가된곳

이라고해도과언이아니다.억새의명소인만큼다

양한종류의억새를감상할수있다.

산체전체가억새물결을이루고억새숲사이로

탐방로가있어마치구름사이를지나는느낌이며,

정상에서는구름위에서있는신선이된듯한기분

이다.

산굼부리는 1979년 6월 천연기념물 제263호로

지정돼있다.

억새풍경도장관이지만분화구내부에는일사량

과외부와의온도차이등으로난대식물과온대식물

이군락을이루고있어또다른볼거리를제공한다.

◇마보기오름정물오름=제주도민들에게도 잘

알려져있지않지만산록도로핀크스골프장인근

의마보기오름도억새명소다.

산록도로변핀크스골프장인근에 마보기오름

이라는표지판을따라20여분오르면주변전체가

억새의은물결에뒤덮여장관을이룬다. 또이곳에

서는한라산과산방산, 단산,가파도, 마라도등제

주서부의풍광이손에잡힐듯하다.

한림읍금악리의정물오름도억새풍광을즐기기

에손색이없다. 무엇보다인공미가없는자연미가

일품이다.

주차장에서정상까지약 20분.오르는동안약간

의억새를볼수있지만정상뒤편산전체가억새

물결이다.

정상능선에서뒤편산체로내려가기가힘들다면

오름을오르지않고오름주위를돌아뒤편으로가

면어렵지않게장관을감상할수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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